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수질 관련 환경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29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선진화 포럼>

을 개최하며, 포럼에는 환경부 관계자와 학계와 재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공공수역에서의 TOC(총유기탄소) 수질환경기준 도입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항목

확대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수질환경평가지표는 유기물질 위주로 난분해성물질의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기초시설의 집중 투자로 공공수역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오염도는 전국적으로 정체되거나 증가함에 따라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선진

화된 평가지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TOC 수질환경기준 등 새로운 평가지표의 도입을 통한 평가 선진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인체의 안전을 위한 수질기준은 있었으나 수생생물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

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기존의 환경기준항목을 갱신․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1970년대부터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기준을 설정했고 부영양화 기준, 생물학적

기준 등 여러 기준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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